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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자기비난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된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학생 481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조 된

매개모형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각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 우울에

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 검증 결과 자기비난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침묵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

성의 조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기비난은 자기침묵을 통해 우울에 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 때는 자기비난이 자기침묵을 통해 우울을 야기하는 매개효과

가 완화됨으로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비난이 자기침묵을 매개로 우울

이 야기될 때, 자기개념 명확성을 높여주는 것이 효과 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의 시사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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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우울증은 감기처럼 구나 겪

을 수 있는 흔한 질병이며, 한국의 우울감 경

험률은 13.2%로 10명 1명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통계청, 2015). 국

내 정신질환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에 따

르면, 연령층에서 우울증은 감소되고 있으

나 20 의 우울증은 증가되고 있으며, 우울장

애 평생유병률은 20 에서 가장 높음을 보고

하 다. 자살률 역시 20 가 21.6%로, 연령별

자살률 1 (도시)를 차지하 으며, 이 37.9%

가 우울, 불안감 등의 정신 이유로 자살시

도를 하 다고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14).

이는 우울로 인한 20 의 정신건강이 매우 심

각한 수 에 있음을 보여 다. 특히 20

반에 속하는 학생 시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인 계, 학업, 진로, 취업, 경제

문제 등 다양한 변화와 스트 스 요인에 노출

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우울은 성인기의 가

정 사회생활 응에도 요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에서(이선혜, 2002) 학생

시기에 나타나는 우울에 한 방 치료는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생의 우울

에 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과 발생 과정에

서 나타나는 기제를 악하고 각 변인 간의

인과 련성을 악하는 연구는 학생의

심리 응을 돕는 데 있어 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에 한 기 연구들은 다양한 이론

에서 우울의 원인 발생과정을 탐색하

지만, 단일한 만으로는 우울의 발생을

설명하기 어려움을 제하며 우울을 유발하는

원인과 과정을 통합 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Kwon과 Oei(1992)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인마다 우울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한 취약성-스트 스 모

델(vulnerability-stress model)과 매개 요인을 통

합한 모델을 제시하 다. 이 모델은 성격

특성과 같은 개인의 취약성이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트 스 사건을 경험할 때, 이를

내부에서 처리하는 매개 요인에 따라 우울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본다(권석만, 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우울의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성격

요인, 환경 요인과 더불어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우울

을 더 포 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울에 취약한 성격 특성으로는 Blatt의

취약성 모델을 볼 수 있다. Blatt(1974)은 우울

을 증상이 아닌 발생기원에 심을 가지며,

우울증은 성인이 되어 겪은 외상 경험이 기

어릴 겪었던 상 계 발달의 손상 경험을

되살리어 우울과정을 진시키며 발생된다고

보았다. 생의 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에 취약한 성격인 자기비난이 형성

된다고 본 것이다(Blatt, D'Afflitti, & Quinlan,

1976). 자기비난 성격은 과도한 개입과 비 ,

처벌 , 통제 인 부모상이 개인에게 내재화

되어 작동된 특성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단

이며,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며 통제감과 자

율성을 상실하는 것에 한 두려움이 큰 특징

을 보인다(Blatt, 1974; Blatt & Shichman, 1983).

자기비난이 강한 개인은 타인의 사랑과 인정

을 받지 못할 때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죄

책감과 함께 열등감, 수치심을 보상하기 해

과도하게 높은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지만 어

떠한 성취를 하든지 기쁨을 느끼기 어려운 특

징을 가진다(이문선, 이동훈, 2014; Blatt, 1974).

이러한 자기비난 특성은 실제 우울의 심각

성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권희

, 홍혜 , 2010; 김정미, 조 재, 2009; 김효



김성휘․홍혜 / 학생의 자기비난과 자기침묵이 우울에 미치는 향: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된 매개효과

- 265 -

정, 2011; Luyten et al., 2007), 자기비난이 높을

수록 사회 지지를 얻을 기회를 조성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정서 고통을 많이 경험하며(김

진, 한종철, 2004; Priel & Shahar, 2000),

은 스트 스에도 우울증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bela, Webb, Wagner, Ho, &

Adams, 2006).

한, 우울에 한 자기비난 성격특성의

향은 매개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Abela, Sakellaropoulo, & Taxel,

2007). 이는 개인의 성격 취약성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울의 발생

을 설명하는 개념 사회와 계에서 습득되

는 특성으로 자기침묵(self-silencing)을 볼 수 있

다. 자기침묵이란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

과 계 속 자기(self-in-relation)이론을 바탕으

로, 사회화 과정에서 착하고, 희생 이고, 순

응 이길 바라는 기 가 학습되면서, 타인과

원활한 계를 유지하기 해 상 방의 요구

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사고는 억압하

고 표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분노와 같은

긴장감을 경험하는 계 내 자기감(sense of

self)을 말한다(Jack & Dil, 1992). 타인과 친 감

을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자기희생, 자기부인,

자기표 억제를 하지만 이는 일시 인 계

를 유지하는 데에는 효과 일 수 있으나, 진

실한 계는 맺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기괴리

감, 내 갈등을 일으키고(Jack & Ali, 2010),

내면의 분노가 되어(Harper & Welsh, 2007)

우울이 높아지는 심리 어려움을 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석, 이지연, 2013; 김명

화, 홍혜 , 2011; Gross & John, 2003).

Besser, Flett과 Hewitt(2010)은 자기침묵을

계에 매우 민감한 개인의 부 한 반응으로

보며, 이러한 경향이 자기비난 인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설명하 다. 자신에게 엄격한 기

을 가지는 자기비난은 타인의 비난에도 민

감하므로 자기노출을 피하며, 낮은 정직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Wiseman, 1997), 이는 곧

사회 계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게 표 하는데 어려운 자기침묵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sser, Flett, & Davis,

2003). Besser 등(2003)은 자기침묵이 자기비난

과 고독과의 계를 매개함을 확인하 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자기비난이 자기침묵을 통해

인 계 문제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는 연

구(김혜령, 2016) 등 자기비난이 자기침묵을

측하는 요인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자기침묵의 과정은 한 자기

개념의 인지 측면인 자기개념 명확성과도

높은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

미주, 2015). 즉, 수용받기 해 노력을 기울

이는 자기침묵은 자신의 감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기상실감(loss of self), 자기분리감

(divided self)을 경험하도록 하는데(Jack & Dill,

1992), 이러한 경험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유

의한 련이 있으며(Romero-Canyas, Reddy,

Rodriguez, & Downey, 2013), 자신의 사고와 감

정을 억제하고 타인의 선호를 따르는 행동은

곧 자아에 한 혼란을 유발시켜 자기개념 명

확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yduk,

Gyurak, & Luerssen, 2009). 여기서 자기개념 명

확성(self-concept clarity)이란 스스로에 해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즉 자기에 한 내용

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내 으로 일 되고 안정되어 있는지에 한

정도(Campbell et al., 1996; Campbell, Assanand,

& Paula, 2003)를 말한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최근 학생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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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연구에서도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제

시되고 있는 개념으로(정소라, 명호, 2015;

이새싹, 2016, Richman et al., 2016), 자기개념을

확립해나가는 학생 시기의 높은 자기개념

명확성은 심리 응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Hanley & Garland, 2017). 높은 자기

개념 명확성은 정 이고, 극 인 처방

식을 취하며(Smith, Wethington, & Zhan, 1996),

부정 인 상황에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빠르게 단을 내리고 정서 혼란을 경감시

킬 수 있는(Bigler, Neimeyer, & Brown, 2001) 반

면,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은 단 기 이 개

인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어 외부 상황에 쉽

게 압도당하고, 비교하며 부정 정서가 야기

되고(Aspinwall & Taylor, 1993; Swann & Hill,

1982), 높은 수 으로 우울을 측함이 보고되

었다(정소라, 명호, 2015; Van Dijk et al.,

2014). 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심리 부 응

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거나 악화시키는 조

변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신수진, 홍혜 ,

2014; Lee-Flynn, Pomaki, Delongis, Biesanz, &

Puterman, 2011).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자기개

념 명확성의 수 을 높이는 것은 자기침묵으

로 인한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유의한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측해볼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자기비난과 우울에 한 선행

연구들은 부분 두 변인 간의 직 인 향

(권이정, 2010; 김효정, 2011)이나 스트 스 변

인을 매개로(김정미, 조 재, 2009; Shaha, Blatt,

Zuroff, Kuperminc, & Leadbeater, 2004) 연구되어

왔지만, 성격 취약성인 자기비난이 실제 어

떠한 과정으로 우울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우울에 취약한 성격 특성인 자기비난

이 어떠한 환경 향을 통해 우울이 유발되

며,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 무

엇인지 악하고자, 자기비난이 자기침묵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자기개념 명확성

이 조 할 것을 가정하 다. 이를 통해 우울

에 있어 자기비난에 비해 상 으로 변화가

용이하며, 사회문화 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한, 이러

한 경로에서 자기개념에 한 확신을 높이는

인지 근이 우울개입에 있어 주효할 수 있

는지 악함으로써 우울에 취약한 내담자의

상담 심리치료 개입 략에 있어 도움을

것을 기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모형

은 그림 1과 같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비난, 자기침묵, 자기개념 명확성,

우울 간의 계는 어떠한가? 둘째,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비난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가? 셋째, 자기침묵은 자기비난과 우

울의 계를 매개하는가? 넷째, 자기개념 명확

성은 자기침묵과 우울의 계를 조 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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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비난이 자기

침묵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가?

방 법

연구 상

서울, 경기, 충남, 북, 지역에 소재한

18개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학생을 상

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조

사는 연구자가 직 면조사를 하거나 지인

을 통해 배포하여 조사하 으며, 배포시 연구

의 목 과 내용, 비 보장에 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실시하 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

은 약 10~15분이며,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에

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 하 다. 회수된 516

부 불성실하게 응답하 거나 무응답이 많

은 설문지 35부를 제외한 481명의 자료를 분

석에 사용하 다. 남학생 222명(46.2%), 여학생

259명(53.8%)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

년이 146명(30.3%), 2학년이 113명(23.5%), 3학

년이 124명(25.8%), 4학년이 98명(20.4%)이었다.

측정도구

자기비난

Blatt 등(1976)이 개발하고, 조재임(1996)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우울경험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rie: DEQ)를 사용하 다.

DEQ는 총 66문항의 의존성, 자기비난, 효능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 요인 자기비난 척도 22문항만을 사용

하 다. 자기비난 척도는 죄책감, 내 공허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계 악화, 자신에

한 엄격한 기 에서 오는 불만, 실패에 한

두려움의 정도 등을 측정하며 7 Likert 척도

(1= 그 지 않다, 7=매우 그 다)이다. 문

항의 로는 ‘나 자신에 해서 매우 비

인 경향이 있다.’, ‘나의 기 에 맞추어 살지

못하면 나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등

이 있다. 조재임(1996)의 연구에서 자기비난

Cronbach's α는 .84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는 .89로 나타났다.

자기침묵

Jack과 Dill(1992)이 개발하고 김미진(2009)이

번안한 자기침묵 척도(Silencing The Self Scale:

STSS)를 사용하 다. Jack과 Dill(1992)의 원척도

는 5 척도이나, 김미진(2009)이 번안한 척도

는 6 척도(1= 그 지 않다, 6=매우 그

다)이며, 수 범 는 31 에서 186 으로

높은 수는 높은 자기침묵을 나타낸다. 결과

처리 시 정 인 내용의 문항(1, 8, 11, 15,

21)은 역채 한 후 분석하 다. Jack과 Dill은

1, 11번 문항에서 문항 총 상 이 0이거나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척

도 사용시 두 문항의 문항 총 상 을 확인하

고 보고할 것을 당부하 다. 본 연구에서도

문항-총 간 상 은 1번, 11번 문항이 부

상 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단되어 두 문항을 제외하여 분석

하 다. STSS 척도 하 요인은 외 화된 자기

지각, 자기희생을 통한 돌 , 자기침묵, 분열

된 자기 등 4개의 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문항의 로는 ‘나는 친 한 계에서

갈등에 직면하는 험을 감수하는 신 갈등

을 피하겠다.’, ‘나는 친한 사람들에게 좀처럼

화내지 않는다.’ 등이 있다. Jack과 Dill(199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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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 김미진(2009)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85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

Campbell 등(1996)이 개발하고 김 익(1998)

이 번안한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를 사용하 다. Campbell 등

(1996)의 원척도는 총 20문항이었으나, 요인분

석 후 12문항으로 단축되었으며, 5 Likert 척

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평

정된다. 6번, 11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

을 모두 역채 하여 분석하 으며, 수가 높

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 수 이 높음을 의미

하며, 자신에 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신하는 정도, 자기 지식들 간의 내 일

성, 자기 지식의 시간 안정성을 측정한다.

문항의 로는 ‘내가 구인가를 생각하는 데

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

울 때가 있다.’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Campbell 등(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 김 익(1998)의 연구에서는 .78, 본 연구에

서는 .81로 나타났다.

우울

Radloff(1977)가 개발하고 겸구, 최상진, 양

병창(2001)이 타당화한 역학조사센터 우울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ale: CES-D)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임상 장

면의 우울증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우울 수

을 측정하기 하여 제작한 도구로, 우울정

서, 정 정서, 신체 하, 인 계 4개

의 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총

20문항이며, 4, 8, 12, 16번 문항은 역채 한다.

일주일 동안 그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느

는지의 빈도를 0 (극히 드물게)에서 3 (거의

부분)까지 4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하며, 수의 범 는 0 에서 60 이다. CES-D

는 16 을 기 으로 우울 환자와 정상인을 구

분하고 있으며, 15 이하는 정상 범 ,

16~22 은 경미한 우울감, 23 이상은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신민섭,

2015). 문항의 로는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

다.’ 등이 있다. 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기비난이 자기침묵을 통

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자기개념 명확성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해 조 된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한 후, SPSS 21.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우선,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보았으며, 각 변인들은

표 화하여 검증에 용하 다. 조 된 매개

효과 분석을 해 Muller와 Judd, Yzerbyt(2005)

가 제안한 단계 근법을 따라 먼 계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

가 조 변수의 수 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확

인한 후, 매개효과, 조 효과, 조 된 매개효

과 모형을 순차 으로 분석하 다.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회귀분석의 인과단계 략 차에 따라 자료분

석을 실시하 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bootstrapping 방법

을 사용하 다. 다음 조 효과 검증은 Aike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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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1991)의 계 회귀분석에 따라 단순기

울기 검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조 된 매개효과를 분석하

으며, 유의성 역검증은 조 변수의 평균

값과 평균±1SD 수 에서 실시하 다.

결 과

기술통계 상 분석

변인들 간의 상 계 분석 결과, 자기비

난은 자기침묵(r=.500, p<.01), 우울(r=.607,

p<.01)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으며, 자기

침묵은 우울(r=.389, p<.01)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비

난(r=-.568, p<.01)과 자기침묵(r=-.472, p<.01),

우울(r=-.510, p<.01)과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모든 상 계수의 값이 .80을 넘지 않았

기 때문에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으며,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 댓값

이 2와 7을 넘지 않으므로 모든 변인은 정규

분포를 충족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자기비난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의 조 효과

Muller 등(2005)은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해 먼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조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의

요성을 강조하 다. 이는 조 변수의 조

된 매개효과가 독립변수의 직 효과가 아닌,

매개변수를 통한 독립변수의 간 효과임을 의

미한다(정선호, 서동기, 2016; James & Brett,

1984). 이에 통합분석모형의 단계 근법에

따라 자기비난과 우울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

확성의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2), 자기비

난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60). 즉, 자기

비난이 우울에 미치는 향은 자기개념 명확

성의 수 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구분 자기비난 자기침묵 자기개념 명확성 우울

자기비난 -

자기침묵 .500** -

자기개념 명확성 -.568** -.472** -

우울 .607** .389** -.510** -

평균 83.279 82.875 38.089 19.031

표 편차 .763 .476 .539 .449

왜도 -.064 -.283 .147 .574

첨도 .169 .290 .138 -.150

주. N=481. **p<.01

표 1. 변인들 간의 기술 통계치 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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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난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

효과

자기비난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효과 분석단계에 따라 회귀분석

을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표 3), 자기비난이

우울에 미치는 향(β=.606, p<.001)과 자기비

난이 자기침묵에 미치는 향(β=.507, p<.001)

은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나타내었다. 다

음, 자기침묵을 추가하여 자기비난과 자기침

묵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결과 역시

유의한 향을 나타내었다(β=.549, p<.01). 즉

자기침묵이 자기비난과 우울의 계를 부분매

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침묵의 매개효과에 한 통계 유의성

검증은 PROCESS Macro를 통해 Bootstrapping

을 실시하여 확인하 으며, 재추출한 표본

단계 측변인 β t R²(ΔR²) F

1 자기비난 .607 16.725*** .369(.369) 279.713***

2
자기비난 .468 10.966***

.409(.041) 165.548***

자기개념 명확성 -.245 -5.728***

3

자기비난(A) .471 11.038***

.413(.004) 111.755자기개념 명확성(B) -.249 -5.836***

A x B -.060 -1.695

주. ***p<.001

표 2. 자기비난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

변인 estimate S.E
95%신뢰구간

LLCI ULCI

자기침묵 .033 .013 .010 .059

주. L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상한값

표 4. 자기비난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에 한 Bootstrapping 결과

단계 경로 β t R²(ΔR²) F

1 자기비난 → 우울 .606 16.725*** .369(.369) 279.713***

2 자기비난 → 자기침묵 .507 12.637*** .250(.250) 159.681***

3
자기비난 → 우울 .549　 13.217***

.378(.010) 145.462**

자기침묵 → 우울 .112 2.729**

주. **p<.01, ***p<.001

표 3. 자기비난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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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5000개로 설정하 다. 그 결과(표 4),

Bootstrapping 계수는 .033, 95% 신뢰구간 내 매

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010

과 .059로 나타났다. 즉, 신뢰구간에서 구한

계수가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Preacher & Hayes, 2004).

자기침묵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의 조 효과

자기침묵과 우울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의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 Aiken과 West

(199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계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표 5), 자기침묵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나타내었다(β=-.131, p<.01).

이는 자기침묵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높고 낮음의 정도가

조 작용을 하여 우울의 강도가 달라짐을 의

미한다.

조 효과의 구체 인 향을 확인하기

해, PROCESS Macro를 통한 회귀선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6), 자기개념 명확성의

값이 평균값, -1SD 값에서는 유의미하게 조

되었지만, +1SD 값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경우, 자기침묵

수 이 높아질수록 우울 수 도 높아진 반면

(그림 2), 자기개념 명확성 수 이 높은 경우

에는 자기침묵이 우울 수 을 측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측변인 β t R²(ΔR²) F

1 자기침묵 .389 9.237*** .149(.151) 85.314***

2
자기침묵 .190 4.351***

.286(.138) 97.030***

자기개념 명확성 -.421 -9.615***

3

자기침묵(A) .202 4.655***

.301(.017) 69.973**자기개념 명확성(B) -.432 -9.948***

A x B -.131 -3.401**

주. **p<.01, ***p<.001

표 5. 자기침묵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

자기개념 명확성 수 estimate S.E t LLCI ULCI

-1SD (-.5396) .294 .053 5.558*** .190 .397

M (0) .191 .041 4.647*** .110 .271

+1SD (.5396) .087　 .049　 1.764 -.010 .183

주. ***p<.001

표 6. 자기비난과 자기침묵이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수 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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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비난과 자기침묵이 우울에 미치는 향에

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된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자기비난이 자기침묵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Preacher과 Rucker, Hayes

(2007)의 조 된 매개효과 model 14 분석을 실

그림 2. 자기침묵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 그래

　
매개변수모형 (종속변수 : 자기침묵)

B S.E t LLCI ULCI

Constant -1.182 .095 -12.388*** -1.369 -.994

자기비난 .312 .025 12.637*** .264 .361

　
조 변수모형 (종속변수 : 우울)

B S.E t LLCI ULCI

Constant -.066 .100 -.653 -.263 .131

자기비난 .263 .026 10.038*** .211 .314

자기침묵 .064 .039 1.628 -.013 .141

자기개념 명확성 -.200 .037 -5.489*** -.272 -.129

상호작용효과 -.184 .051 -3.587** -.284 -.083

조 된 매개지수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S.E LLCI ULCI

-.057 .015 -.090 -.032

주. **p<.01, ***p<.001

표 7. 자기비난과 자기침묵이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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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그 결과(표 7), 조 된 매개지수는

-.057으로 나타났으며, 95% Bootstrapping 신뢰

구간[-.090 ~ -.032]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자기

개념 명확성의 조 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기개념 명확성의 구체 인 유의성

역을 확인하기 하여, 조건부 간 효과를

확인하 다. 그 결과(표 8), 자기개념 명확성이

-1SD 수 에서는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나, 평균수 과 +1SD 수 의 경

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조건부 간 효과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기비난이 자기침묵을 통해 우울에 향을 미

치는 매개효과가 모든 학생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자기비난이

자기침묵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자기

개념 명확성이 조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조 된 매개효과 연구모형을 검증하 다.

이를 해 먼 우울에 한 자기비난과 자기

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를 확인한 후, 자기비

난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자기침묵과 우울 간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

확성의 조 효과,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조

된 매개효과를 순차 으로 분석하 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비난, 자기침묵, 자기개념 명확성,

우울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

의미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비난은 자기침묵, 우울과 정 상 을 보

다. 이는 높은 자기비난은 높은 자기침묵

수 과 상 이 있고(김혜령, 2016; Besser et al.,

2010), 우울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정미, 조 재,

2009; 김효정, 2011)와 일치한다. 한 자기침

묵과 우울이 정 상 이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강석, 이지연, 2013; 김명화, 홍혜 ,

2011; Thompson, Whiffen, & Aube, 2001). 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비난, 자기침묵, 우울

과 부 상 을 나타내었는데, 자기침묵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부 상 을 밝힌 김미

주(2015)의 연구결과와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확인한 연구결과(정

소라, 명호, 2015; Campbell et al., 1996)와

맥을 같이하며, 자기비난과 자기개념 명확성

의 부 상 을 확인한 Schiller와 Hammen,

Shahar(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Muller 등(2005)이 제시한 단계 근

법에 따라 자기비난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

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

자기개념 명확성 수 estimate S.E LLCI ULCI

-1SD (-.5396) .051 .016 .022 .085

M (0) .020 .012 -.003 .046

+1SD (.5396) -.011 .013 -.037 .015

표 8. 자기비난과 자기침묵이 우울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값에 따른 조 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274 -

에 한 자기비난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검증하는 우울에 한 자기

개념 명확성의 조 된 매개효과가 자기비난의

직 효과가 아닌, 자기비난이 자기침묵을 통

한 매개과정에서 일어난 간 효과임을 증명하

는 결과로, 자기비난이 높으면 자기개념 명확

성의 수 과 계없이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Robinson과 Smith-Lovin(1992)의 연

구에 의하면 만성 으로 부정 인 자기정체성

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부정 인 감정이 유발될

때에도 부정 인 피드백을 정확하다고 단하

며 낮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하

다. 이를 통해 볼 때, 내부와 외부의 부정 인

모든 사건을 자기에게 집 하여 분석하고, 모

든 책임을 내부로 귀인하는 자기비난(Manfredi

et al., 2016)은 안정된 자기를 유지하고자 자기

비난을 지속함으로써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

과 상 없이 우울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추

측된다. 이는 상에 따라 자기개념의 변화

크기와 수 이 달라야 함을 주장한 Styla(2015)

의 의견과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재까지 두 변인에 한 경험 연구는 국내

외 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으므로, 추후 연구

를 통해 이에 한 경험 인 지지 근거는 확

보될 필요가 있으며, 자기비난에 한 인지치

료의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으므로(Rector,

Bagby, Segal, Joffe, & Levitt, 2000), 자기비난을

감소시키고, 스키마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인지 략 조 변인을 확인하는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이러한 결

과를 상담 장면에 용하여 봤을 때, 높은 자

기비난으로 인해 우울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만날 경우, 자기개념을 다루거나 언어 피드

백을 하는 것보다는 내담자가 행하는 자기비

난 태도에 해 객 성을 획득하도록 돕는

개입, 이를테면 내외부의 상황을 부정 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해 언

어 으로 논박하는 것 등이 더 효과 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기비난과 우울의 계에서 자기침

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침묵은 자

기비난과 우울의 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비난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정직성과 자기노출을 피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연구(Besser et al., 2010)와 유사하며,

자기비난이 자기침묵을 측하고(김혜령, 2016;

Besser et al., 2003), 계에서 자신을 억제하고

숨기는 특성은 우울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Harper & welsh,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즉, 자기비난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비난

과 거 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인 계에서

수동 , 회피 으로 처하게 되어 우울이 유

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이러한 결과

는 문화의 향을 받는 자기침묵의 특성을 고

려해봤을 때, 우울의 유발은 성격특성뿐만 아

니라 사회문화 인 향도 요함을 시사한다.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며 인정받길 원하는

자기비난 인 사람에게 특히 계 심 인

집단주의의 조화를 시하는 한국 문화는 가

내 감정을 표 하는 것을 더 억제하게

끔 하여 우울을 야기하는데 향을 주었을 것

으로 측해볼 수 있다. 한편, 자기비난은 우

울에 취약한 성격 특성으로 그 요성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강조되고 있지만(Abela et

al., 2006), 실제 스트 스 련 변인과 함께

연구되거나(김정미, 조 재, 2009; 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Shaha et al., 2004) 자

기비난이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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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연구(권이정, 2010; 김효정, 2011)가 부

분으로, 자기비난이 어떠한 과정으로 우울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하지만 자기비난은 생의 기 발달단

계에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성격이므로 기 발달 이후의 우울을 진시

키는 과정을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기침묵은 고정된

특성이 아닌 사회 맥락에서 향을 받는 양식

으로 인지 이며(Jack, 1991), 행동 처양식

(Besser et al., 2003; Page, Stevens, & Galvin,

1996)이므로 자기비난에 비해 상 으로 변

화가 용이하고 치료 개입도 유연하다. 이러

한 에서 볼 때, 기 양육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우울에 취약한 특성이 어떠한 사회문

화 환경의 향을 받아 우울이 유발되는지

그 과정을 검증하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 좀

더 실질 으로 용할 수 있는 틀을 확인했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자기비난이 높

을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히 표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자기침묵을 이는 방

안은 우울의 치료 근에 있어서 유용할 수

있다는 시사 을 제공한다.

넷째,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침묵과 상호

작용하여 우울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우울에 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를 확인한 정소라와 명호(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자기개념 명확성

은 우울에 미치는 자기침묵의 부정 향을

감소시켜주는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특히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수록, 자

기침묵이 우울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

하고 못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등 스스로에 한 경험 정보가 명확하게 정

리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억압하고 표 하지 않을수록 우울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기침묵에서 우울로 가는 경

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

기에 한 개념이 명확하고, 자신에 한 확

신이 높은 학생이라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

을 표 하지 못하고 억제한다고 해서 우울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부정 상황일지라도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빠르

고 정확하게 단을 내리고 행동하며, 정서

혼란을 경감시킬 수 있음으로(Bigler et al.,

2001), 자기침묵이 높더라도 자기개념 명확성

이 높다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내면을 통제

함으로써 우울이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의 방

치료에 있어 자신을 표 하도록 돕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먼 자신에 한 확신과 스스로

에 한 신뢰감을 키우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사회화 과정에서

향을 받은 자기침묵 행동을 보일지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인지, 목표와 우선순 는 무

엇이며 가능한 안들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

하고 선택하여 수정하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높이는 개입(Schwartz, Meca, & Petrova, 2017)은

자신을 탐색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학생

시기의 우울을 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다섯째, 자기비난이 자기침묵을 통해 우울

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의 조 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자기비난 성향은 사회화 과정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침묵하고 자기의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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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표 하지 않게끔 이끌어 우울이 유발

되지만, 자기개념 명확성이 평균 수 만 되어

도 이러한 매개효과로 인한 우울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은 기 양육환경

과 사회문화 환경에 향을 받지만, 이후의

자신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므로, 자신

을 찰하고 지 의 자신처럼 보이는 것이 정

말 좋은지를 스스로 결정함을 통해 수정이 가

능함을 강조한 Schwartz 등(2017)의 연구와 맥

을 같이 한다. 한 부정 인 피드백을 받을

때, 자기 이 정 이지만 모호한 사람은 자

기 이 부정 인 사람보다 자존감에 가해지는

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Stucke & Sporer,

200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Lodi-Smith와

Crocetti(2017)의 연구에 의하면, 기 성인기의

성격발달은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거나, 스

스로 혹은 사회에서 기 하는 역할을 고려하

여 선택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

에게 가장 합한 역할을 선택하기 해서는

높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요구되어야 함을 밝

혔다. 이를 토 로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자기

비난 성향에 따른 행동, 사회 기 에 따

른 자기침묵 행동은 내 , 외 기 감에 따

른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에게

합한 선택을 하여 변화에 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자기개념 명확성을 밝힌 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우울에 취약

한 성격 특성을 가지며, 사회문화 으로 받

은 향으로 인해 우울이 유발될지라도 자기

(self)에 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를 조 하

고 선택함으로 인해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실제 자기비난은 부정 귀

인과 내부귀인을 주로 하는 성격 특성상

고질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기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수 인 자율 선택에 어

려움을 보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Braunstein-

Bercovitz, 2014). 이러한 과정에는 타인의 인정

과 기 를 포기하고, 자신의 온 한 선택과

그에 한 책임을 져야하는데서 오는 두려움

이 일부 작용하 을 것이다. 이에 상담 장면

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충분히 다루어 필

요가 있으며, 모호한 자기개념으로 인해 자신

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오

는 여러 가지 부 응 부정 가에 해

서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

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 우울에 한 자기비난과 자기개념 명확성

의 조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기침묵

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이 우울에

향을 주는 변인임은 이미 알려져 있는바, 이

러한 결과는 우울에 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향이 상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비난과 자

기개념 명확성의 유의하지 않은 조 효과 결

과를 지지할만한 경험 연구가 충분하지 않

으므로 연구의 결과 차이를 설명하기에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에

하여 자기개념 명확성과 상호작용하 을 때,

유의하지 않는 변인과 그 원인을 밝히는 연구

를 통해 자기개념 명확성의 특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한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자기개념 명확성 증진 략, 워크 집

단상담 등을 활용한 로그램의 개발 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 혹은 우울을 완화시키는

다른 조 변인이나 매개변인을 확인하는

등의 연구는 우울한 내담자를 상으로 하는

상담 치료 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 재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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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여 비임상군의 우울을 확인하 으며,

우울 평균은 19.031로 경미한 우울 수 이었

다. 하지만 우울 수 이 높은 임상군을 상

으로 연구한다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

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 집단을 상으로

증상의 심각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

혹은 우울 증상의 수 이 다른 환자를 상으

로 변인 간 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특정 시 에

서 변인들 간의 계를 살핀 횡단 연구로 이

루어졌다. 비록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토 로

변인 간의 인과 련성을 설정했으나, 변인

들 간 양방향 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

계 이 있다. 특히 자기비난은 어린 시 형

성되는 기제인 반면, 자기침묵은 사회화 과정

에서 오랫동안 습득되는 특성이 있다. 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수

을 보이는 변인이지만, 발달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Lodi-Smith & Crocetti, 2017).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발달 특징을 고려한 종단 설계를 통

해 시기 시간에 따른 변인 간의 계를 확

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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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Self-Criticism and

Self-Silencing on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Sung Hwi Kim Hye Young Hong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silenc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riticism and depression. We predicted self-silencing would function as a mediator

in this relationship, and that self-concept clarity would moderate this mediation effect. To investigate this

aim, 481 university students were surveyed. All variabl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and

after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on depress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in the relationship with self-criticism

and depression. Conversely,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in the relationship with self-silencing and depression. In addition, self-criticism

affected depression through self-silencing, and self-concept clarity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silencing. Implications and potential follow-up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self-criticism, self-silencing, self-concept clarity, depression


